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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nuary 28  간음은 죄다

•데살로니가전서 4:1-8

어느 시대에나 간음은 있었습니다.        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간음의 다양한 사례

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(신 22장). “간음하지 말라”는 제7계명의 주목적

은 ‘결혼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. 즉 이 계명은 신명기 22장에서 언급된 혼전 성관

계나 강간 같은 사건보다 ‘결혼과 가정’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간음

은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타락하게 만듭니다. 초대교회 당시 로

마 제국에는 성적 문란과 부도덕한 범죄가 만연했습니다.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

교인 중에도 기존 삶의 방식과 문화에 여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데

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옛 사람과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

습니다.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(살

전 4:1-8). 

현대 사회는 간음을 로맨스로 포장합니다.        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한다고 

해도 간음은 죄입니다. 미국인들이 가장 시대착오적인 계명으로 제7계명을 꼽을 

만큼 우리는 간음이 흔하디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십계명이 처음 주

어진 모세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제7계명은 하나님

의 자녀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신앙의 표지임이 틀림없습니다.

간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.          성경은 “간음하는 자”는 “무지한 자”라고 말합니

다(잠 6:32). 왜냐하면 “자기 영혼을 망하게” 하여 “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

씻을 수 없게”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(잠 6:32-33). 또 “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

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”(고전 6:18)라

고 경계하며 “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

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”(히 13:4)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.

간음에 관한 나의 입장은 

무엇입니까?

❶ ‘간음’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어떠합니까?

❷ 성경이 말하는 ‘간음’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?


